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5 

영적 전쟁 

성경: 엡 6:10-20, 마 6:10, 12:22-29, 시 110:3 상 

I.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 엡 6:12. 

A. 6 장 10 절부터 20 절까지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와 마귀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패배시키기 위한 전투원이라는 것을 본다. 

B. 11 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계략을 말하고 12 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C. ‘피와 살’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D.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어야 한다. 

E. ‘이 어둠’은 오늘날의 세상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어두운 통치 아래 있고, 

마귀는 악한 천사들을 통해 다스린다 — 롬 13:12, 요일 2:11. 

F.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탄이 세운 군주들이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대기는 ‘이 어둠’이 되었다.  

G. 에베소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1.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은 공중을 가리킨다(엡 2:2).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공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삼층천에 앉아 있다(엡 2:6)). 

2.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밑에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II.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부터 20 절까지는 신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A.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부터 20 절까지는 새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1.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고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 창 1:26. 

2.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도 반드시 패배당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반드시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B.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되기 때문이다 — 엡 1:5, 9, 11, 마 

6:10, 7:21, 사 14:12-14. 

1. 새사람인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계 4:11. 

2.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 — 마 6:10, 겔 28:12-19, 사 

14:12-14. 

3.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 

엡 6:13. 

C.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 엡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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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랐고,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 골 1:13, 단 

10:20. 

E.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 새사람의 문제이다 — 엡 1:22-23, 4:24, 6:13. 

1.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 믿는 이들은 함께 이 단체적인 전투원을 구성한다.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다. 

F.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략, 즉 악한 책략에 대항해 서 있을 

수 있다 — 엡 6:11, 13-14. 

1.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엡 2:6, 4:1, 5:2, 8, 6:13-14. 

2. 원수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III.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계 11:15, 12:10. 

A.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 마 12:26, 28, 계 12:11. 

B. 하나님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 마 12:22-29. 

C. 마귀가 쫓겨난 곳마다, 또한 원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퇴치된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 마 12:28. 

D.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도록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해야 한다 — 엡 6:10. 

IV.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시 110:1-3 상.  

A.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 제물, 곧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 레 22:18, 신 12:6. 

B.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헌신은 광채가 나는 일이다 — 시 

110:3 상. 


